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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용기’를 나프타로 재생한다… 
열분해 시범사업 확대 

- 색상·이물질 등의 문제로 폐기되던 ‘폴리스티렌 페이퍼(PSP)’, 열분해 기술로 
고부가가치 자원화

- 수도권 등 전국 5개 권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일명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폴리스티렌 페이퍼(PSP, Polystyrene Paper)’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폴리스티렌 페이퍼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컵라면 용기, 고기 및 회 포장용 접시 등에 주로 쓰이는 폴리스티렌 

페이퍼는 그간 음식물 오염이나 유색 재질로 인해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지고 폐비닐과의 혼합 배출에 따른 선별의 어려움으로 상당량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폴리스티렌 페이퍼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약 15.8톤의 폴리스티렌 페이퍼를 회수하여 재활용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폴리스티렌 페이퍼의 안정적인 

회수 및 재활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회수된 폴리스티렌 페이퍼는 열분해 공정을 거쳐 원유를 대체하는 '열분

해유'로 순환되며, 이는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되어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로 재탄생하게 된다.



  올해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지난해 호남권·제주권 

4개사에서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전국 5개 권역 총 15개사로 

늘어났다. 

  참여 회원사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지원금이 회수·

선별 및 열분해 단계에서 각각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기적으로 

실적, 채산성 등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제품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지원금 지급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그간 

수거 환경이나 색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에 한계가 있던 폴리스티렌 

페이퍼를 열분해를 통해 다시 나프타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회수 기반을 안착시켜 순환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폴리스티렌 페이퍼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044-201-7401)



붙임  폴리스티렌 페이퍼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 개요

□ 사업배경

ㅇ 유색･착색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배출량은 지속 증가하나, 품질 문제로 

회수･재활용 과정에서 다수 폐기되어 PSP 재활용 의무이행 미달성 지속

- PSP의 별도 선별･재활용(열분해) 체계를 구축하여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재활용 실적 제고 위해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용도별 PSP 용기 >

컵라면 용기 고기·회 접시 만두 접시

□ 사업개요

ㅇ (사업방법) 유색･착색 PSP가 발생하는 지자체 및 회수선별사에서 

PSP 별도 선별･압축 후 열분해 재활용회원사에서 열분해 재활용

ㅇ (사업기간) 2025년 6월 ~ 12월

ㅇ (참여대상)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원사 중 회수·선별사 및 

열분해 재활용사

ㅇ (지 원 금) 회수·선별사 153원/kg, 열분해 재활용사 154원/kg

                  ※ PSP 선별 및 처리량 기준

ㅇ (추진방식) 수요조사 → 선별·재활용사 계약체결 → 선별·재활용 

→ 재활용 실적 확인 → 지원금 지급 

□ 향후계획

ㅇ (‘26.5월) 사업 참여 선별 및 재활용 회원사 위·수탁 계약체결

ㅇ (’26.6~12월) 사업 추진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현장점검


